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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존중정책 민·관협의회 , “청년희망 인문학 콘서트” 개최 
[bookmark: _GoBack]- 현실에 지친 청년 세대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전달 -
 

□ 생명존중정책 민·관협의회(공동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,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대주교)와 중소기업중앙회(회장 김기문)는 10.28(목) 취준생,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을 위한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ㅇ 이번 인문학 콘서트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무기력과 우울함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위로하고, 내일의 희망과 생명의 가치를 전달할 것으로 전해진다.

□ “사랑할 오늘, 살아갈 내일, 사라질 아픔”이라는 부제로 개최되는 청년희망 인문학 콘서트는 다양한 콘텐츠로 현실에 지친 청년들에게 따뜻한 치유의 시간을 만들어줄 것이다.

ㅇ 진심을 담은 따뜻한 밥상으로 청년들을 응원하는 “청년문간”의 이문수 신부는 “희망을 넘어”라는 주제의 이야기로,

ㅇ 깊이 있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철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강신주 박사는 “삶의 주인이 되는 방법”이라는 강연으로 청년들과 소통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생명존중정책 민·관협의회 하상훈 운영지원단장(한국생명의전화 원장)은 “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주신 결과, 지난해 자살사망자 수는 2019년 13,799명에서 2020년 13,195명으로 604명(4.4%)감소하였다.” 라고 말하며, 

○ “자살률 감소세 속에서도 10대, 20대 청년층 자살률이 증가하였다”며, “청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, 사회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나가야 하며 향후 생명존중정책 민·관협의회에서 더 적극적인 자살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.”라고 말했다. 

□ 중소기업중앙회 백동욱 청년희망일자리부장은 “얼어붙은 채용시장과 고용불안,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정서적인 고립으로 지친 청년들에게 사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”며,

ㅇ “이번 청년희망 인문학 콘서트가 응원과 공감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청년들이 자신의 소중한 삶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데 힘이 되길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□ 한편,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개최되는 이번 청년희망 인문학 콘서트는 「생명존중정책 민·관협의회」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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